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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 , , ,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매주 금요일 시 / 7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시 분 미사 후9 30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사무실( ):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미  사

교중미사 오전 시 시9 - 10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시 분, , , 9 30
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시 주보 공지5 ( )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분 전30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해설 최유진 마리스텔라_ ( ) 
제 독서 이기정 안토니오1 _ ( ) 제 독서2 _정혜원 스콜라스티카( )

입 당 송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 

소서.
제 독서1  |   탈출 ㄱㄷ34,4 -6.8-9   Exodus 34:4-6, 8-9

화 답 송 |   다니 ㄱ ㄷ ㄴ3,52 .52 .53.54.55.56( 52 )◎ 

               Daniel 3:52, 53, 54, 55, 56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Glory and praise for ever!◎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 ◎
Blessed are you, O Lord, the God of our fathers,             ○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ever; And blessed is    

   your holy and glorious name,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 all ages.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Blessed are you in the temple of your holy glory,            ○ 

   praiseworthy and glorious above all forever.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Blessed are you on the throne of your kingdom,○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ever.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Blessed are you who look into the depths from your throne  ○ 

   upon the cherubim, praiseworthy and exalted above all       

   forever.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제 독 서2  |   코린 2 13,11-13   Second Corinthians 13:11-13

복음환호송 |    묵시 참조   1,8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

Glory to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o God    ○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
복    음 |   요한 3,16-18   John 3:16-18

영성체송 |   갈라 참조4,6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 ! !” .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 Teresa Lee,

김종택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Yong Ah Lee, , ,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마리아, ,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말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 , 
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교리인 삼위일체의 . 
신비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게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로 박해시대에도 19
경험하지 않았던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 중지 라는 신‘ ’
앙 생활의 공백기를 체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 
완화에 따라 지난 월 일부터 조심스럽게 미사를 재4 23
개해서 지금까지 각 본당에서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미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신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19 (post corona)에 우리
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들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19 
않고 크게 변화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의 사목은 . 19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 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
다 저는 부활절 전날 우리 교구의 가톨릭사랑평화의. ‘
집 을 찾아 도시락 배달을 하며 쪽방에 살고 있는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같은 쪽방에 살고 있는 . 
분들의 삶에도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
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사회의 빈부 격. 19 
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 

한 우선적 선택은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그들을 돕는 것
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 .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선은 교회가 지닌 
본질적인 사명중의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얼마나 많. 
이 소유하느냐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끝없는 소유욕과 지나친 소비가 전 세계에 . 
걸쳐 많은 사람들을 절대적 가난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 
리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 이 무엇인‘ ’
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 
인은 먼저 물질 중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카 (

참조16,13 )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난.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분 교리5

신비가는 어떤 사람인가60. ?

신비가 란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체험을 ‘ ’
하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신비 체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신비가라는 단어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 , 
관상 체험을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하면서 그 체험을 다, 
른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해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는 사
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스도교의 유명 신비가는 사도 성 바오로 복음사가 , 
성 요한 히포의 성아우구스티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 , 
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빙엔의 성녀힐데가르트 시에나, , , 
의 성녀 카타리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 , 
한 프란치스코 드 살 리지외의 소화 데레사 도로시 데, , , 
이 등이 있다.

The Lord’s Prayer

In the Lord’s Prayer a petition is made for daily 
bread, which for Christians means principally the 
Eucharistic Bread, and entreating also purification from 
sin, so that what is holy may in truth be given to the 
holy. The Priest pronounces the invitation to the 
prayer, and all the faithful say the prayer with him; 
then the Priest alone adds the embolism, which the 
people conclude by means of the doxology. The 
embolism, developing the last petition of the Lord’s 
Prayer itself, asks for deliverance from the power of 
evil for the whole community of the faithful.

The invitation, the Prayer itself, the embolism, and 
the doxology by which the people conclude these 
things are sung or are said aloud.

 



     공지사항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6/7(N) 6/14(N) 6/21(N) 6/28(N)
 English Mass: 6/7(N) 6/14(N) 6/21(N) 6/28(N)   

   
∎김종광 요한사도 신부님 귀임

지난 년간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신부님께서       - 5 TVKCC 
     사목 임기를 마치시고 월 일 한국으로 출국 하십니다6 10 .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체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애써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월 일 신부님 송별미사6 7
시간 오전 시   - : 9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사시작 분전에      - 15
도착     .
신청자들은 각 반을 통하여 공지된 차량번호 및           - 
주차구역을 사전 숙지 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운티 및 교구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전신청       - 
방식으로 진행 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직 임명
총구역장 하성곤 요제프   - : 
어려운 직책을 수락 해주신 봉사자께 감사 드립니다   - .

∎미사 잠정중단 및 온라인미사 사이트 안내
미사후 미사는 각종 제한조치 및 본당         - 6/7 TVKCC 

상황이 개선 될때가지 부득이 잠정 중단됩니다 상황이       .  
허락하게 되면 신부님 초빙 온라인 미사 등 가용한          , 
범위 내에서 미사를 재개 할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그때까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안으로 이용하실           
온라인 미사 사이트를 안내 해 드립니다     .
평화방송 에서 미사 검색   - : YouTube “cpbc tv ” 
영어미사   - :                                            

   https://www.oakdiocese.org/response-to-coronavirus-pandemic  
     에서 선택“Prayer and Masses” 

∎미사 중단 기간 중 헌금 안내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을         - , Check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 일자 이메일 내용을 참고하여        - 3 31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 : , tvkccliturgy@gmail.com
봉헌금 을 센터로 우편 발송   - : Check

   - 신청시 기재사항은 각반 연락망을 통하여 공지되었습니다.

∎미사참례를 못하실 경우 대송 으로 미사참례를 대신합니다‘ ’ .
   1. 방송 온라인 라디오 미사에 참여( , TV, ) 합니다.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 에 따르며 신령성체 기도 를       2. ‘ ’ ‘ ’
바칩니다      .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 조차 어렵다면 묵주기도와         3. ‘ ’
성경 읽기 그날의 독서와 복음 로 대신합니다      ( ) . 

기도문 등 참고 자료는 월 일자 이메일 공지를          * 3 1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 (Inquiry of Annual Pledge)

김영호 김홍락 남석훈 박정배     (3-5), (6), (5), (5,6),           
박종태 박주암 손완수 송형철     (4-6), (3-5), (1-5), (5),        
이승필 이연호 조상준 조원정     (1-5), (6), (4-6), (5),          
조현대 하창완     (6), (4)
성소후원   - (Vocation Promotion)

     김영호 김홍락 남석훈 박종태(3-5), (6), (5), (4-6),          
이연호 조현대 하창완     (6), (6), (4)

   - Bishop’s Appeal
김영호 김홍락 남석훈 박종태     (3-5), (6), (5), (4-6),          
이연호 조현대 하창완     (6), (6), (4)
성전건축 헌금   - (Building Fund) 
남석훈 학년 박산우선생님과 학생들     , 5,6

   감사헌금 -  
하창완     

   광고 - Advertisement
누스킨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2,812 - - $4,300 $140 $170 $7,422

                               복음화 지향 마음의 길 , / The Way of the Heart
         

고통 받는 이들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성심께 자신을 내어 맡겨 생명의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  

                               We pray that all those who suffer may find their way in life, allowing themselves to    
                               be touched by the Heart of Jesus.

  󰋮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PMS .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시 오후 시 분    - , , , : 10 - 12 30
주일 오전 시 분 오전 시    - : 8 30 - 9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 
가능합니다      .

 

 
  


